
가네보의「신중기 3개년계획」 에서 

섬유는「중요사업」 으로 밝혀 

 

가네보는 기자회견에서 금년도(2001년)부터 시작된 “신중기(新中期) 3개년

계획”애서 공격적인 체제로 「적극적인 기업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」고 발

표하였다. 지난 3월기 연결결산에서 9기(期)만에 섬유사업이 영업부분에서 흑

자를 보였으며, 계속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. 

새로 발표된 중기계획은 중점적으로 ①코어사업인 섬유사업과 화장품사업

의 강화·확대에 이어, 제3, 제4의 주축사업을 확립하고 ②기술혁신을 방침

으로 신규사업을 육성할 것이며 ③재무 체질을 개선할 것으로 짜여져 있다. 

가네보 섬유는 글로벌(global)하게 제품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며, 이러한 방

침에 따라 이번에 중국의 상하이(上海)에 독자적인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, 

가네보합섬은 고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그마·니치(Sigma·niche)전략에 따

라 자재(資材)분야로 사업방향을 서서히 바꿔나가게 될 것이다. 

이번에 가네보 본사의 회장겸 사장이 가네보합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

되었는데, 이와 같은 인사는 “섬유가 가네보 그룹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

인가를 회사 안팍에 분명히 밝히기 위함”이라고 말하였다. 그러므로 가네보

의 대표이사는 스스로 합섬의 이사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섬유사업을 고객

본위의 고수익 사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

라 하겠다.  

 


